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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 졸업할 때까지 버

스 통학을 했다. 거의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 

당시 버스는 스무 살 안팎의 젊은 여성 차장이 버스 중

간에 있는 출입문을 닫으며‘오라이!’라고 외치면 출

발했다. 출퇴근 시간, 만원일 때는 사람과 사람이 밀착

되어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했다.

지난해 고국의 전철 안에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가급적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외출

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날은 부득이하게 그 시간

에 전철을 타게 되었다.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을 정

도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탈 때부터 내 의지

와 무관하게 뒷사람들의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 밀려

서 탑승했다.

등 떠밀려 타기는 탔으나 사방이 모두 사람들에 의

해 밀착되어 있어 갑자기 무서움이 밀려왔다. 사람들

의 땀 냄새, 입김 등과 그들이 들고 있는 가방이나 물

건들이 부딪혀 불쾌감은 배가 되었고 만에 하나 나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불쾌해 할까봐 내 몸이 다른 사

람들에게 닿지 않도록 애쓰며 손을 앞으로 모아 가

슴에 밀착한 채 한동안 숨도 제 로 쉬지 못하고 있

어야 했다. 더 이상 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역

에서도 신기하게 사람들은 밀고 들어왔다. 내리는 사

람은 적고 타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니 걱정이 밀려

오기 시작했다. 과연 이 로 어디까지 가야 한단 말

인가? 두려움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한동

안 가야했다.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시작되

었을 거다. 골목은 좁고 입구와 출구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양방향으로 뚫려 있는 상황에서 나가는 사람은 

적고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

은 앞 사람들이 전진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밀었을 것

이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호

까지 붙여가면서 밀어붙이니까 앞으로 쏠리면서 사

람들이 앞으로 밀리다가 넘어졌고 그 뒷사람들이 연

속적으로 넘어지면서 압사하게 된 사건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순식간에 발생한 참사다.

이 형 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다. 압사 위험을 알리

는 112 신고가 사건 발생 4시간 전부터 11차례나 접수

되었다. 언론들은 이처럼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경찰

이 방치하고 묵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때 신속하

게 처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다치는 

사고는 미연에 방지했을 수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장 치안 담당 경찰들은 억울하다는 반응

이다. 이태원 파출소 직원 20명이 오후 6시부터 10시

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그 시간 

동안 현장 주변에서 폭력, 성추행을 포함해 79건의 신

고가 접수됐고, 그 처리를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주장

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파

출소 소장은 한 달 전부터 핼러윈 축제에 참가한 규

모 인원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경찰력 부족을 우려해 

서울경찰청에 병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투입할 수 있는 경찰이 턱없이 부족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1 번이나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찰

은 왜 사고 현장에 사전 진입해 상황을 정리하지 않

았을까. 사고가 터지고 희생자 수송을 위해 구급차가 

112 센터에서 현장까지 불과 235미터를 가는 데에도 

밀려드는 인파와 자동차들 때문에 40분이나 걸렸다

고 한다. 또 제복 입은 경찰을 핼러윈 복장을 하고 축

제 현장에 나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비켜주지도 않았

다고 한다. 또, 한편 자율적인 시민 축제에 경찰이 물

리력을 행사했다고 비난 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력 투

입을 주저했을 수도 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시민들이 과밀에 익숙하다

는 점을 꼽는 사람도 있다. 과밀에 익숙해 있기 때문

에 과밀로 인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버스의 과밀에 익숙해 콩나물시루 같

았던 버스 속에서 13년을 견디며 통학했던 것처럼 요

즈음 한국 젊은이들은 전철의 과밀에 익숙해 있어 과

밀의 위험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비해야 한다.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

람이 몰리는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과밀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철저하게 비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이 사고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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